
■ 2017년도 국제교류사업 3차 공모 사업별 심의 총평

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(기획형)사업 3차

ㅇ 사업유형/심의분과 : 2017년도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(기획형)사업 3차/ 문학분야

ㅇ 회의일시 : 2017. 9. 18(월) 10:30 - 12:00

ㅇ 회의장소 :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1

ㅇ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손동연, 이승하, 정희성, 조경란, 홍기돈

 2017년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(기획형)사업 3차 공모사업은 "인도 인코센터 협력

상암하우스 레지던시" 참가지원사업으로 총 7건의 신청이 있었다. 자격조건에 미달

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7건 모두 심의하였다. 심사에 앞서 심의위원들이 정한 기준

은 다음과 같다.
첫째, 계획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를 적극 평가한다. 이는 계획의 실현

가능성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, 계획안 작성의 성실성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. 또한
사업 진행일이 촉박한 만큼 준비 기간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과이

다.
둘째, 향후 파급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. 이는 한국

문학의 특수성과 세계문학의 보편성 사이에서 그 긴장을 견디며 나름의 방향을 구축

해 나갈 수 있는 사례에 주목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.
셋째, 비슷한 평가가 나왔을 때 그동안 지원받은 바 없는 지원자를 배려한다. 이는
형평성에 관한 측면에서 마련되었는데, 심의과정에서 살펴보니 이로 인해 불이익을

받아야 할 사례는 없었다.

이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이지홍 작가를 선정하게 되었다. 심사기준의 두 번째 항목에

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결과이다. 그동안의 이력이라든가 꾸준한 활동도 심의

위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줬다. 황해도의 굿을 이수하고, 연극심리상담 등을 공부하는

등의 이력이 <인도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오페라> 계획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
있다는 것이다. 인도 상암하우스 레지던시 참가 이후의 이지홍 작가의 앞으로의 활

동을 기대한다.

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


